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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9년 8월 15일(목)

담당 박철균( 페이지 총 3매

제목
[보도자료] 광복 74주년 맞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호소문!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만세! 장애인자립생활 만세!  

<본 자료는 www.sadd.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광복� 74주년�맞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호소문!

장애등급제� ‘진짜’� 폐찌�만세!�

장애인�자립생활�만세!

오늘은 광복 74주년입니다. 
조국이 해방된 기쁨의 날이지만 그 기쁨과 해방은 미완이었습니다. 

2019.7.1.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으로 폐지 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31년만의 장애인정책과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10년의 투쟁과 
박근혜 정권 내내 1,842일(5년)을  광화문지하차도에서 외쳤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소중한 광복이며 기쁜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장애등급제 폐지는 미완이었습니다.  
예산반영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행각에 불과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입니다.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는 너무나 먼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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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감옥같은 수용시설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서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표로 
중증장애인이라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수용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행각입니다. 
예산 때문에 장애인을 수용시설에 가두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장애인이 65세를 넘으면 활동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예산 때문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
감옥에서
집구석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외쳐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
해방된 날을 기대하며 ‘장애인자립만세!’를 외칩니다. 

모든 장애인이 감옥 같은 시설 밖으로 나오는 날을 기원하며 만세! 
감옥같은 시설 밖 삶을 위한 독립 만세!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만세!
장애인자립생활 만세!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만세!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의 굴레, 장애인거주시설감옥의 굴레에서 해방을 위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 자립만세!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즉시 개정!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2022년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3대 정책 예산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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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5. 광복74주년. 장애등급제진짜폐지 원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